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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1   일본 즉석밥 시장 성장

  주요내용

●   일본 즉석밥 시장은 전년대비 2.6% 성장

-  즉석밥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.6% 증가하였고, 2016년에 들어 포장 밥에 해당하는 무균 

즉석밥은 더욱 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음

-  신규 소비자 증가뿐 아니라 기존 소비자의 구매량도 늘어나는 등 단순 비축용 식품에서 소비 트렌드로 

서서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

ㅣ일본 즉석밥 매출 상위 20개 (16.1월~7월)ㅣ

순위 기업명 상품명 금액(엔)

1 사토우 식품공업 사토우의 밥 니이가타 코시히카리 3식 세트 600g 106,402,979

2 시지시 재팬 CGC SP 맛있는 밥 200g*3 102,470,201

3 시지시 재팬 CGC SP 맛있는 밥 200g*5 80,010,208

4 사토우 식품공업 사토우의 밥 니이가타 코시히카리 5식 세트 200g*5 58,429,475

5 사토우 식품공업 사토우의 밥 은샤리 5식P 200g*5 50,848,933

6 동양수산 마루짱 따뜻한 밥  200g*3 46,530,329

7 테이블 마크 갓 지은 밥 훗쿠라 추야다키 10식 1.8kg 44,440,003

8 동양수산 마루짱 따뜻한 밥 200g*5 37,808,150

9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 흰죽 250g 34,426,791

10 테이블 마크 테이블M  갓 지은 밥 국산 코시히카리 5식 33,939,220

11 테이블 마크 테이블M 갓 지은 밥 국산 코시히카리 3식 22,373,671

12 동양 수산 마루짱 훗쿠라 찰밥 3P 480g 20,466,256

13 일생협회(日生協) COOP 맛있는 밥 5개 16,484,516

14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 계란죽 250g 15,8890,709

15 사토우 식품공업 사토우의 밥 코다와리 코시히카리 소성(小盛) 150g*3 15,320,167

16 동양 라이스 동양 라이스 타나타식당의 금새싹미밥 160g*3 15,319,233

17 사토우 식품공업 사토우의 밥 아키타현산 아키타코마치 5식 1kg 15,108,064

18 에치고 제과 에치고 제과 맛있는 밥 5P 14,995,619

19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 메실죽 250g 14,531,493

20 우으케 우으케 훈와리밥 국내한 200g*5 13,934,984

*출처 : KPS-POS 데이터 

사토우식품공업, 사토우의 밥 CGC JAPAN, 맛있는 밥 동양수산, 따뜻한 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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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  소비 변화에 따른 현지 제조업체 설비 확대 

- 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을 비롯한 자연 재해의 발생으로 소비자 재난 대비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즉석밥 

시장의 성장률도 높아지고 있음

-  이런 가운데 일부 제품 수급이 정체하는 상황도 생기면서 대형 업체들은 공장의 설비 증강을 활성화

시키는 등 안정 공급의 유지에 나서고 있음

●   일본 즉석밥 북유럽 등으로 수출 확대 추진  

-  현재 쌀 및 쌀 가공품 수출액은 약 200억 엔으로 대부분 청주 등 가공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쌀을 

사용한 가공 수출품으로 술에 이어 즉석밥도 확대 중임 

-  일본산 맵쌀 즉석밥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신명 그룹은 2016년도 수출량을 약 20만개를 목표로 하고 

있는데 이는 최근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수량임

-  특히 성장이 큰 시장은 덴마크, 스웨덴 등 북유럽 시장이며, 바다로 둘러싸인 북미에서는 초밥의 인기가 

높아, 가정에서도 초밥을 만들기 위해 즉석밥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

- 2020년 쌀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판매방법 및 홍보방법이 필요함

-  간편한 즉석밥을 통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면 이후 쌀로 밥을 짓는 문화도 점차 확산되어 쌀 수출 확대가 

기대됨

 시사점
●   일본의 저출산, 고령화, 맞벌이 증가 등 사회트렌드 변화에 따라 기존의 쌀로 밥을 짓는 것에서 벗어나 

즉석밥을 구입하여 시간 등을 절약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고, 일본 정부(농림수산성)의 즉석밥, 청

주 등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즉석밥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
 작성 : 도쿄 지사

3-2   일본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

  주요내용

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

-   기능성 농산물이란 본래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함유량이 낮은 성분을 품종개발이나 재배 · 생산방법의 

개량을 통해 함유량을 높인 농산물, 혹은 특정 성분의 함유량이 낮은 농산물을 말함. 또한 신선 

농산물뿐만 아니라 착즙주스 등의 가공품을 포함하기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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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

-   일본 정보조사 기관인 야노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소비자의 49.2%가 기능성 농산물에 

대해 인지하고 있고, 10.6%가 ‘기능성 농산물의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다’고 응답함. 세대별로 보면 

20대 남성(24.4%)이 제일 높고 ‘이름만 알고 있다’는 50대 여성, 60대 남성, ‘전혀 모른다’는 30대  여성이  

많았음

-  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분야에서의 인지도와 취급상황을 살펴보면, 인지도는 96.7%로 매우 높았으며 

‘취급 중’ 또는 ‘계절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’가 57.7%로 단순히 인지수준을 넘어 실제 판매

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

-   다만, 급식업계에서의 인지도는 70%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실제 취급되고 있는 경우가 없어 아직

까지 고가인 기능성 농산물의 특성상 업계에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

 기능성 농산물에 기대하는 기능성과 효과

-   농산물에 기대하는 기능성에 대해서는 ‘영양가가 높다’가 65.7%로 제일 높음. 이어서 ‘식이섬유가   

많다’(37.0%),‘콜레스테롤을 줄인다’(27.9%),‘지방을 줄인다’(26.9%),‘칼로리가 낮다’(23.4%), 

‘혈당치의 상승을 완화한다’(22.6%) 등임

-   기능성 농산물에 대해 ‘영양가가 높다’,‘지방을 줄인다’,‘칼로리가 낮다’등 건강유지나 미용 목적을 

기대하는 젊은 층에 비해 중고령층은 예방이나 증상 완화 등 보다 절실하고 실제적인 기능을 기대

하고 있음

 기능성 농산물에 있어서 향후 과제

-   기능성 농산물이 앞으로 더욱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

‘높은 가격’과 ‘효과적인 기능성 홍보’부분임. 고가 · 고부가가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홍보가 

불충분하여 기능이나 효과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. 또한 아직

까지는 그 종류가 많지 않아 일반농산물을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렵고 별도의 매대를 구성하기 

어려우며, 품목에 따라서는 안정적이지 못한 공급량이 문제인 경우도 있음

 시사점
●   소매업계에서 기능성 농산물의 취급량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 이는 현재 

일본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기능성을 감소한 다양한 농수산물과 식품들이 

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한국식품도 그 우수한 기능성을 과학적 

근거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고 가격적인 부분과 불안정한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함

 작성 : 오사카 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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